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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맥진은 초기에는 신체 각 부위의 경맥

을 직접 살피는 전체적인 검사 방법이었으나 진찰 방법의 편이

성과 임상 경험의 축적으로 인하여 요골 동맥을 중심으로 진찰

하는 촌구맥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1). 절진(切診)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맥진은 한의학의 중요한 진찰 방법이지만 그 방

법의 주관성과 임상 적용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여러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으로 맥진

의 객관화와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2) 맥진의 

결과를 가시적인 값으로 얻을 수 있는 맥진기의 개발이나 맥진

에 대한 임상 연구 등은 모두 이 객관화와 표준화를 위한 한 가

지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맥진기 자체의 개발이나3) 개

발된 맥진기의 임상 적용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며
4) 맥진기에

서 얻어지는 맥파나 수치들을 바탕으로 피험자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맥진기 결과

를 해석하기 위해 한의학 맥진 이론이나 맥상을 인용하는 방법

을 취하고 있어 먼저 맥상에 대해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해 맥진기를 통한 검출 방법을 모색

하는 방향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에 기

록된 맥진에 대한 문헌 연구도 맥진 표준화와 발전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임상 연구나 맥진기 연구와 유기적 연

관을 맺음으로써 맥진 발전과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고대 의학자들의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맥상

을 8종류로 귀납하였는데 맥위의 깊이, 맥력의 강약, 맥률의 속도, 

맥도의 너비, 맥동의 길이, 맥세의 매끈함, 맥도의 긴장도, 맥동의 

균등도를 바탕으로 맥상을 분류하였다5).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분류된 각 맥상들에 대하여 맥진기에서 얻어지는 맥파를 주로 이

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주파수와 맥압의 분포에 관한 정보를 반영

하는 파형만으로 모든 맥상을 정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맥진기 개발의 관점에서 파형이 아닌 몇 

가지 기본적인 물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문헌 연구를 하기 위해 

개발 중인 맥진기 센서가 직접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5가지 물

리적 요소만으로 표현 가능한 맥상의 종류와 그 물리적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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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연구자료 및 방법

1. 본 연구에 인용된 문헌은 『脈經』
6)

, 『脈訣』
7)

, 『四言擧要』
8)

, 『瀕湖脈學』
9)

, 『醫學入門』
10)

, 『診家正眼』
11) 

이다. 이러한 

문헌들은 현재 임상에서 이용되는 맥상과 그 뜻이 크게 벗어나

지 않으며 문헌 연구에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脈經』은 왕숙화가 서기 3세기에 漢 代 이전의 내경, 난경 

및 장중경, 화타 등의 논술에서 맥과 관계된 것을 모아 편한 것

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맥학 전문서로서 요골동맥을 이용한 촌구

맥법을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맥상

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여 후대에 많은 영향

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脈訣』은 宋 代(12C 말) 최가언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임상적 접근을 바탕으로 맥진에 대해 정리

하여 역시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四言擧要』는 明 代

(1564) 이시진의 부친인 이언문이 宋 代 최가언 맥결을 보충한 

것으로 맥학에 관한 여러 문제를 논술하였다. 또한 맥을 팔괘에 

결합시키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瀕湖脈學』은 明 代

(1593) 이시진이 고양생이 왕숙화의 이름을 가탁하여 편찬한 왕

숙화 맥결에 검토할 점이 많다고 보아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

으로 기존 맥학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醫學入門』은 

明 代(1575) 이천이 의학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저술한 것인데 

28맥상을 중심으로 정리된 제맥체상은 후대는 물론 현재 한의학 

교육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診家正眼』은 明 代(1637) 

이중재가 그간에 축적된 임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맥

학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2. 맥상의 분류 체계는 맥경을 주로 따랐으며 『脈經』에 있지 

않은 맥상은 후대 문헌을 바탕으로 보충하였다.

3. 각 문헌의 본문을 위주로 인용하여 큰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 하였으며 여러 문헌의 공통적인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문헌들 간에 차이가 현저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4. 문헌에 등장한 맥상 분석을 위한 물리적 요소는 깊이, 빠르기, 

힘, 폭, 길이의 5가지로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개발 중인 맥진기

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맥

진기의 센서는 압력 센서로서 요골 동맥의 맥박이 센서를 압력 

하는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맥의 깊이는 가압에 따른 맥압의 변

화 양상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가압함에 따라 맥압이 증

가하면 깊은 맥이고 그와 반대로 오히려 가압 초기에 맥압이 최

고치에 이르고 가압 할수록 감소하면 얕은 맥이다. 빠르기는 맥

박의 간격과 일정 시간 내의 횟수로 알 수 있다. 힘의 경우 센서

가 감지하는 맥압과 이에 대한 파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맥상의 폭과 길이는 종횡으로 배열된 여러 

개의 센서를 동시에 측정하여 알 수 있는데 맥진시 의사의 손가

락이 닿는 한손가락 말단 부위에 여러 개의 센서를 충분히 배열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 따라서 이 5가지 물리적 요소는 일차

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여 맥상을 분석하였다.

Table 1. Physical Factors for Pulse Type Analysis

Physical factors Characteristics in Pulse Types

Depth Floating (浮) Sinking (沈)

Speed Rapid (數) Slow (遲)

Power Strong (强, 有力) Weak (弱, 無力)

Width Thick (大) Thin (細) 

Length Long (長) Short (短)

결    과

1. 문헌에 나타난 28맥의 물리적 요소 분석

 1) 浮脈 

    『脈經』에서 “擧之有餘 按之不足 浮于手下”라고 하였으며 

후대의 대부분의 의서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醫學入門』에서

도 “浮按不足擧有餘 浮, 不沈也, 脈在肉上”라 하여 『脈經』의 

표현을 인용하였으며 『四言擧要』에서는 “浮脈法天 輕手可得 

汎汎在上 如水漂木”라 하여 물에 떠있는 나무에 비유하였다. 따

라서 설정한 물리적 관점에서 맥의 깊이와 관계가 있으며 뜨는 

맥으로 볼 수 있다. 

 2) 芤脈 

    『脈經』에서는 규맥에 대해 “芤脈 浮大而軟 按之中央空 兩

邊實 一曰手下無 兩旁有”라고 하여 뜨고 크며 연하다고 하였다. 

『醫學入門』에서는 “芤兩頭有中空疏.芤, 如芤菜中空也”라 하여 

속이 빈 채소에 비유하였는데 『診家正眼』에서도 역시 “絶類慈

葱, 浮沈俱有, 中候獨空”라 하여 부침에 모두 있으나 가운데가 

비었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규맥은 뜨고 연한 특성이 있지만 

그 외에 가운데가 비었다거나 파와 같다는 특성이 있어 설정한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3) 洪脈 

    홍맥에 관해서는 문헌마다 약간씩 그 표현에 차이가 있다. 

『脈經』에서는 “洪脈 極大在指下 一曰浮而大”라 하여 뜨고 넓

은 맥이라고 했고 후대의 문헌들도 대부분 비슷한데 『脈訣』에

서는 “洪較之浮, 大而力健”이라 하여 뜨고 강하며 넓은 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醫學入門』의 경우에는 “如洪水波浪湧起, 浮沈

取之有力, 其中微曲如環如鉤, 故夏脈曰鉤”라고 하여 부침 모두에

서 유력하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來盛去衰 하는 鉤脈과 비슷하

다고 했으므로 뜬맥의 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홍맥

은 설정한 물리적 요소의 관점에서는 뜨고 강하며 굵은 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滑脈

    『脈經』에서는 활맥에 대해 “滑脈往來前卻 流利展轉 替替

然如珠之應指 如數相似 一曰浮中如有力”라고 하여 구슬과 같은 

느낌이 손가락에 빠르게 느껴지며 부중에 모두 힘이 있다고 하

였다. 후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脈訣』에서는 “滑脈如珠, 往

來轉旋”이라 하여 구슬이 구르는 것에 비유했고 『瀕湖脈學』에

서는 “滑脈如珠替替然 往來流利卻還前 莫將滑數爲同類”라 하여 

그 추상적인 느낌과 함께 활맥과 삭맥은 같은 종류라고 하였으

며 『醫學入門』에서는 “滑, 不澁也, 累累如珠, 往來流利疾速”라

고 하여 역시 구슬이 빠르게 흐르는 것에 비유하였다. 구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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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에 대한 비유는 설정한 물리적 요소로는 분석이 불가능하

며 삭맥과 같은 종류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깊이

나 힘, 두께, 길이와 관계된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어 활맥은 5가

지 물리적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5) 數脈

    설정한 맥의 5대 요소 중 맥의 빠르기와 관계가 있으며 빠른

맥이다. 깊이, 힘, 두께, 길이 부분과는 관계있어 보이는 문헌을 

찾아보기 힘들다. 『脈經』에서 “數脈, 去來促急, 一曰一息六七

至 一曰數者 進之名”이라고 하였으며 입문이나 『瀕湖脈學』에

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다.

 6) 促脈

    『脈經』에서는 촉맥에 대해 “促脈 來去數 時一止復來”라고 

하였으며 후대의 다른 문헌들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촉

맥은 설정한 물리적 요소 중 빠르기와만 관계가 있으며 빠르면

서도 불규칙한 맥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弦脈

    현맥은 『脈經』에서 현맥 “擧之無有 安之如弓弦狀 一曰如

張弓絃 按之不移 又曰浮緊爲弦”이라고 하여 활줄과 같은 형태로 

묘사하였는데 맥의 깊이에 대해 “擧之無有와 浮緊爲弦”에서 일

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후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脈訣』

에서는 “弦如張弦”이라고 하였고 『四言擧要』에서는 “長而端

直”이라고 하여 긴 특성도 언급하였다. 『醫學入門』에서는 이

러한 길이에 대한 언급보다는 “弦若張弓弦勁直, 弦, 勁直如弓弦

也, 擧按皆然”.라 하여 활줄같은 맥의 형상에 대해서 중요시 하였

다. 따라서 현맥은 깊이나 길이에 대한 입장이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활줄과 같은 맥상에 대해서만 일치

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설정한 맥의 5대 요소로 설명할 수 없다.

 8) 緊脈

    긴맥은 『脈經』에서 “緊脈 數如切繩狀 一曰如轉索之無常”

라고 하였으며『瀕湖脈學』에서는 “緊來如數似彈繩, 數而弦急爲

緊”이라 하여 빠르게 치는 줄의 느낌에 비유하였으며 급하고 빠

른 현맥과도 연결하였다. 따라서 맥의 5가지 물리적 관점에서 긴

맥은 빠르고 강한 것을 엿볼 수 있으나 그 외의 맥의 형상에 대

해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9) 沈脈

    『脈經』에서 “沈脈, 擧之不足, 按之有餘, 一曰重手按至乃

得” 이라고 하였으며 후대 대부분의 의서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瀕湖脈學』에서는 “水行潤下脈來沈 筋骨之間軟滑勻”, 『四言

擧要』에서는 “沈脈法地 近于筋骨 深深在下”, 『診家正眼』에서

는 “沈行筋骨, 如水投石, 按之有餘, 擧之不足”라 하여 근골 부위

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설정한 5가지 요소 중 맥의 깊이와 관계

가 있으며 가라앉는 맥으로 볼 수 있다. 빠르기, 힘, 두께, 길이 

부분과는 관계있어 보이는 문헌을 찾기는 힘들다. 

 10) 伏脈

    복맥은 『脈經』에서 “伏脈 極重指按之按 着骨乃得”이라고 

하였으며 후대의 다른 문헌들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였는데 

『四言擧要』에서는 沈極爲伏, 『瀕湖脈學』에서는 “伏脈 重按

着骨 指下裁動 脈行筋下”라고 하여 역시 침맥보다 더욱 깊이 있

는 맥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복맥은 5가지 물리적 관점에서 침

맥보다 더 깊은 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1) 革脈

    혁맥은 『脈經』에서는 “革脈有似沈伏實大而長微弦”이라고 

하여 침맥이나 복맥과 비슷하면서 强大하고, 길기도 하면서 弦脈

의 특성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후대의 다른 문헌과

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瀕湖脈學』에서는 “革脈 弦而芤 如按

鼓皮”라고 하여 규맥과 연관짓고 있으며 『診家正眼』에서도 

“革大弦急, 浮取卽得, 按之乃空, 渾如鼓革”라고 하여 부맥 계통

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혁맥에 관해서는 침맥 계통과 부맥 계

통이라는 엇갈린 의견이 있으며 현맥의 특성까지 언급되어 설정

한 요소로만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12) 牢脈

    뇌맥에 대해서는 『脈經』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瀕湖脈學』에서는 “沈而實大微絃而長爲牢”라고 하여 『脈

經』의 혁맥과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다. 『四言擧要』에서도 침

맥 계통에서 “有力爲牢”라고 하여 뇌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뇌맥이 정확히 맥경에서 언급한 혁맥을 말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뇌맥에 대한 언급은 모두 가라앉고 강하며 굵고 긴 

맥으로 설명하여 5가지 물리적 요소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13) 實脈

    『脈經』에서는 “實脈脈大而長 微强 應指愊愊然. 一曰 沈浮

皆得”이라고 하여 강한맥, 두꺼운맥, 긴맥이면서 깊이와는 상관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脈訣』에서도 실맥은 “擧按皆盛, 實

脈則然”이라고 하여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四言擧要』

에서는 침맥 계통에서 실맥을 거론하면서 牢甚則實 이라고 하여 

실맥을 침맥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렇듯 깊이에 관해서는 

후대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맥은 그 맥의 특성

을 강하고 굵으며 긴 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4) 微脈 

    『脈經』에서 미맥은 “脈微極細而軟 按之如欲絶 若有若無”

라고 하였으며 『四言擧要』에서는 “綿浮水面 濡甚則微”, 『瀕

湖脈學』에서는 “微則浮微如欲絶”, 『診家正眼』에서는 “微脈極

細, 而又極軟, 似有若無, 欲絶非絶”이라고 하여 대체로 일치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맥은 5가지 물리적 관점에서 뜨고 

약하며 가는 맥으로 볼 수 있다.

 15) 濇脈

    『脈經』에서는 “濇脈 細而遲 往來難且散 或一止復來”라고 

하여 느리고 얇으며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불규칙한 맥으로 설

명하였다. 『脈訣』에서는 “濇脈如雨沾沙 濇難而短”이라고 짧은 

맥의 특성과 그 거칠다는 형상을 묘사하였다. 『瀕湖脈學』에서

도 또한 “遲細而難知是濇, 遲無力爲濇”이라고 하여 비슷한 입장

을 보였으며 『醫學入門』에서는 澁脈이라는 표현으로 “澁滯往

來刮竹皮. 澁, 不滑也. 往來澁滯如刀刮竹皮然, 不通快也”라고 하

여 그 형상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을 주로 하였다. 『診家正眼』에

서는 “濇脈蹇滯, 如刀刮竹, 遲細而短, 三象俱足”라고 하여 그 형상

과 함께 느리고 얇으며 짧은 특성도 기술 하였다. 따라서 색맥은 

느리고 가늘며 짧은 특성을 가졌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거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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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깔하다는 부분은 5가지 물리적 관점으로 설명 되지 않는다.

 16) 細脈

    세맥은 『脈經』에서 “細脈 小大于微 常有但細耳”라고 하

여 맥상의 굵기에 대해 주로 언급했으며 『瀕湖脈學』에서도 

“細脈 小于微而常有 細直而軟 若絲線之應指”라고 하여 비슷한 

입장을 보였는데 『四言擧要』에서는 맥의 형상에 대해서는 

“柔小如綿 弱甚則細 如蛛絲然”라고 하여 역시 비슷하나 세맥을 

침맥 계통으로 설정하여 가라앉는 맥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에서는 역시 거미줄과 같은 맥의 형상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세맥은 5가지 물리적 관점에서 약하고 가는 

맥으로 볼 수 있다. 

 17) 軟脈 (濡脈) 

    『脈經』에서는 유맥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후대의 문헌들

의 유맥 조문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맥경에서는 연맥에 

대해 “軟脈, 極軟而浮細. 一曰按之無有, 擧之有餘”라고 하여 뜨

고 약하며 얇은 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瀕湖脈學』 등 후대

의 문헌에서도 “浮而柔細方爲濡”라고 하여 뜨고 약하며 얇은 맥

을 유맥이라고 하여 역시 연맥과 일치된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

서 軟脈과 濡脈은 모두 설정한 물리적 관점에서 뜨고 약하고 가

는 맥임을 알 수 있다. 

 18) 弱脈

    弱脈은 『脈經』에서 “弱脈極軟而沈細 按之乃得擧手無有”

라고 하였으며 『四言擧要』, 『瀕湖脈學』, 『醫學入門』, 『診

家正眼』에서도 모두 비슷한 입장을 취하여 沈細而柔作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약맥은 5가지 물리적 관점에서 가라앉고 약하며 

가는 맥임을 알 수 있다.

 19) 虛脈

    虛脈은 『脈經』에서 “虛脈遲大而軟 按之不足 隱指豁豁然

空”라고 하였으며 빈호맥학에서는 “浮而遲大爲虛脈”이라고 하

였고 『醫學入門』에서는 “虛雖豁大不能固, 擧按雖闊豁而不堅固

也”라고 하여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診家正眼』에서는 “虛合四

形, 浮大遲耎, 及乎尋按, 幾不可見”이라고 하였다. 『脈經』에서 

按之不足이라고 하여 맥의 깊이가 깊지 않음을 암시하였는데 

『瀕湖脈學』이나 『診家正眼』에서는 직접적으로 浮하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허맥은 뜨고 느리며 약하고 굵은 맥

으로 볼 수 있다. 

 20) 散脈

    散脈은 『脈經』에서 “散脈大而散 有表無裏”라고 하여 두껍

고 흩어지며 표부에만 있다고 표현하였다. 『四言擧要』의 경우에

도 浮大虛散라고 하여 뜨는맥 계통으로 설정하였으며 『瀕湖脈

學』에서도 마찬가지로 “浮虛甚爲散 散脈無拘散漫然”라고 하여 

비슷한 묘사를 보이고 있으며 『診家正眼』에서는 “散脈浮亂, 有

表無裏, 中候漸空, 按則絶矣”라고 하여 나타나는 부위를 더 자세히 

묘사하였다. 따라서 산맥은 뜨고 약하며 굵은 맥으로 볼 수 있다.

 21) 緩脈

    緩脈은 『脈經』에서 “緩脈 去來亦遲 小駛于遲 一曰浮大而

軟 陰脈與陽同等”라고 하여 지맥보다 약간 빠른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浮大而軟”이라고 하여 맥의 형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瀕湖脈學』에서는 완맥에 대해 “去來小駛于遲 一息四

至……應指和緩 往來甚勻 如初春 楊柳舞風之象 如微風輕  颭柳

梢”라고 하여 역시 지맥보다 약간 빠른 특징과 함께 그 형상에 

대해서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醫學入門』에서도 역시 

“緩比遲脈快些兒. 緩, 不緊也. 仍四至, 但往來更和緩耳, 比三至脈

更快些”라고 하여 遲脈보다 약간 빠르고 긴맥과 다른 특성에 대

해 설명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緩脈은 그 빠르기가 느린맥이긴 

하나 지맥보다는 빠른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의 특징을 5가지 물

리적 요소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22) 遲脈

    『脈經』에서 “遲脈, 呼吸三至, 去來極遲 一曰擧之不足, 按

之盡牢, 擧之無有”라고 하여 한 호흡에 3번 뛰는 빠르기가 느린

맥인 동시에 깊이 눌러야 잘느껴진다고 하여 가라앉는맥의 요소

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醫學入門』이나 『四言擧要』, 

『瀕湖脈學』등에서는 한 호흡에 3회 뛰는 맥의 빠르기에 대해

서만 언급하였으며 “遲脈者, 呼吸定息, 不及四至, 而擧按皆遲”라 

하여 깊이와는 크게 상관 없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지맥

은 맥의 빠르기가 느린맥으로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3) 結脈

    결맥은 『脈經』에서 “結脈 往來緩 時一止復來”라고 하였으

며 『四言擧要』에서는 “結則來緩 止而復來”, 『醫學入門』에서

는 “結脈緩時來一止, 結, 不續也. 脈來遲緩時一止, 曰結”, 진가정

안에서는 “結爲凝結, 緩時一止, 徐行而怠, 頗得其旨”라고 하였다. 

결맥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설명을 하여 느리고 불규칙한 맥

이 결맥임을 알 수 있다.

 24) 代脈 

    대맥은 『脈經』에서 “代脈 來數中止, 不能自還, 因而復動. 

脈結者生, 代者死”라고 하여 빠르면서 불규칙하며 그 예후가 좋

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四言擧要』에서는 “代 則來緩 

止不能回”이라고 하여 완맥 정도의 빠르기, 즉 지맥보다 약간 빠

른 정도에서 불규칙함을 설명하였다. 『醫學入門』에서는 “代脈

中止不自還”의 표현과 함께 “止歇有定數 不比促結止而不定”, 

『診家正眼』에서는 “代爲禪代, 止有常數, 不能自還, 良久復動”

라고 하여 규칙적으로 정지하는 맥으로 표현 하였다. 따라서 대

맥은 불규칙한 맥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문헌마다 뜻하는 바가 모

두 약간씩 달라 하나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5) 動脈

    동맥은 『脈經』에서 “見于關上, 無頭尾, 大如豆, 厥厥然動

搖”라고 하여 그 형태에 대한 묘사와 함께 관맥상에서만 나타난

다고 하였다. 이것은 맥의 위치보다도 길이가 짧음을 묘사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瀕湖脈學』에서도 “動乃數脈 見于關 上下無

頭尾 如豆大厥厥動搖”라는 표현과 함께 “濇微動結 皆兼短脈”라

고 하여 동맥이 단맥을 겸한다고 표현하였다. 『診家正眼』에서

도 “動無頭尾, 其形如豆, 厥厥動搖, 必兼滑數”라고 하였는데 따

라서 동맥은 빠르고 짧은 맥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이

외의 것들은 물리적 요소로 설명하기 어렵다. 

 26) 大脈

    『脈經』에는 대맥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다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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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문헌들에서도 대맥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醫學入

門』에서는 “大浮滿指沈無力, 大, 不小也. 浮取滿指似洪, 沈取闊

濡無力”라고 하여 뜨는 부위에서 굵은 맥으로 묘사하였으며 

『四言擧要』에서는 “來盛去衰”하다고 하여 부맥과 비슷하게 묘

사하였다. 대맥은 5가지 물리적 요소 중 깊이가 뜨고 굵은 맥으

로 생각되나 표현이 뚜렷하지는 않다.

 27) 長脈

    『脈經』에는 장맥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瀕

湖脈學』에서는 “不大不小 迢迢自若, 過於本位 脈名長”이라 하

였고 『醫學入門』에서는 “長脈過指出位外, 長, 不短也, 過於本

位”, 『診家正眼』에서는 “長脈迢迢, 首尾俱端, 直上直下, 如循長

竿”라고 하여 모두 짧지 않고 긴 맥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장맥

은 길이가 긴 맥으로 볼 수 있다.

 28) 短脈

    단맥에 대한 언급도 『脈經』에는 볼 수 없으며 『瀕湖脈

學』에서는 “短脈 不及本位 應指而廻 不能滿部”, 『醫學入門』

에서는 “短於本位猶不及”, 『四言擧要』에서는 “短則氣病 不能

滿部 不見于關 惟尺寸候”, 『診家正眼』에서는 “短脈濇小, 首尾

俱俯, 中間突起, 不能滿部”라고 하여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단맥은 길이가 짧은 맥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과거 문헌에 등장한 28종의 맥은 현재 개

발된 맥진기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5개의 물리적 요소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Table 2).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ulse types

Depth Speed Power Width Length
Other Factors
(For Example, 
Pulse wave)

浮麥 Floating

芤脈 Floating Weak Thick ○

洪脈 Floating Strong Thick

滑脈 Rapid ○

數脈 Rapid

促脈 Rapid & Irregular

弦脈 ○

緊脈 Rapid Strong ○

沈脈 Sinking

伏脈 Sinking

革脈 ○

牢脈 Sinking Strong Thick Long

實脈 Strong Thick Long

微脈 Floating Weak Thin

濇脈(澁脈) Slow Thin Short ○

細脈 Weak Thin

軟脈(濡脈) Floating Weak Thin

弱脈 Sinking Weak Thin

虛脈 Floating Slow Weak Thick

散脈 Floating Weak Thick

緩脈 Slightly Slow ○

遲脈 Slow

結脈 Slow &  Irregular

代脈 Irregular ○

動脈 Rapid Short ○

大脈 ○

長脈 Long

短脈 Short

고    찰 

    맥진에 관한 문헌 기록은 내경, 난경 등 저자가 뚜렷하지 않

은 고대의 문헌들로부터 이후로 이시진, 이중재 등 실질적으로 

임상 진료로 일생을 보낸 의가들의 서적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졌

는데 기존의 맥진에 대한 문헌 연구는 문헌들의 인용을 통한 맥

상 행태의 묘사나 비유적 설명을 통한 해석과 관련하여 주로 이

루어졌다. 

    의학입문의 제맥체상을 바탕으로 맥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각각의 맥상에 대해 임상적 의의와 결합하여 그 형태 묘사를 주

로 하였고
12)

 맥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헌 연구에서는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을 바탕으로 각 맥상을 정리하고 후대에 등장

한 다양한 문헌들을 이와 비교하여 분류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맥상의 형태를 분석하기도 하였다13). 따라서 이들 연구는 각 맥

상에 대한 충실한 분석과 문헌 고찰은 이루어졌지만 각 맥상들 

사이의 관계나 맥상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다소 미

흡하였다.

    이에 대해 문헌을 고찰하여 여러 맥상들 사이의 관계를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8맥을 새롭게 분류한 연구도 있었는데 

빈호맥학을 중심으로 28가지 맥상을 1차 맥상과 2차 맥상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는 부⋅침⋅지⋅삭⋅유⋅무력⋅장⋅단맥

의 1차 맥상이 다른 맥상의 기본이 되고 이 기본 맥상이 조합되

어 그 밖의 2차 맥상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2차 맥상을 

설명하는 문헌상의 표현인 浮, 大, 虛, 實 등의 용어가 1차 맥상

의 浮脈, 大脈, 虛脈 등과 일치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

다. 예를 들어 허맥의 경우 문헌에서 말하는 허맥은 단순히 힘

이 없는 맥이 아니라 맥이 뜨고 얇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

른 1차 맥상들도 역시 비슷한 경우들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1차 맥상의 조합이 2차 맥상을 형성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

을 수 있다14)
. 

    이러한 문헌 표현의 모호함이나 맥진 방법의 주관성으로 인

하여 맥진기를 이용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기존 맥진기 

연구는 사실 문헌과의 관련성 보다는 맥진기 전망이나 개발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의학 맥진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 맥진기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3) 여러 종류의 맥

진기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석한 연구들이15) 그것인데 이 

연구들은 생체공학적인 측면에서 맥진기의 결과 값인 파형들을 

분석하고 한의학의 진단 체계와 연결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임

상에서 지칭하는 맥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으며 활

용성에 대해서도 충실하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맥진기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고찰한 연

구에서는 의학입문의 제맥체상을 바탕으로 맥의 구성 요소를 분

석하여 맥상을 분류하였는데 맥박의 간격, 맥압의 강도, 맥위의 

천심, 맥체의 굵기와 길이, 맥파의 파형을 기준으로 28맥을 분류

하였다2)
.

    또한 중국에서 이루어진 맥진 연구의 경우에는 맥상을 8종

류로 귀납하고 각각의 맥상에 대해 주로 맥진기에서 얻어지는 

파형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5). 그러나 부맥, 침맥, 대맥, 세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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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파수의 분포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물리량이므로 모든 맥

상을 이렇게 파형만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며 그 외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맥진기 개발을 위한 맥상 정량화를 위하여 문헌

을 바탕으로 여러 맥상에 대한 물리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

한 것이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맥진기의 센서는 압

력 센서인데 이러한 압력 센서를 손가락 끝에 해당하는 정도의 

넓이에 종횡으로 여러 개 배열하여 동시에 측정하면 맥의 힘과 

폭, 길이를 알 수 있다. 또한 맥압이 측정되는 시점의 가압력을 

측정하여 맥의 깊이를 파악 할 수 있고 맥박의 간격과 진행 속도

를 통해 그 빠르기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깊이, 빠르기, 힘, 폭, 길이를 맥상의 기본 물리 요소

로 설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각 맥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하기 시작한 왕숙화의 맥경 및 이후에 정리된 여러 의서들에 거

론된 맥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맥경에 등장한 24맥과 

그 외 후대에 추가된 4맥, 총 28맥 중 18개의 맥상에 대해 5가지 

물리적 요소에서 표현이 가능하였다. 나머지 10개의 맥상은 설정

된 물리적 5가지 요소만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였는데 표현이 

가능한 18개의 맥상 중에서도 미맥과 연맥, 허맥과 산맥은 각각 

그 물리적 특성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여 5가지 물리적 요소만으

로 서로가 구분되지 않았다. 이렇게 비슷한 맥상을 하나로 본다

면 결국 28맥중 16개의 맥상이 5가지 물리적 요소만으로도 표현 

가능하다. 이 표현 가능한 16가지 맥상은 부맥, 홍맥, 삭맥, 촉맥, 

침맥, 복맥, 뇌맥, 실맥, 미맥(또는 연맥), 세맥, 약맥, 허맥(또는 

산맥), 지맥, 결맥, 장맥, 단맥이다. 

    이 중 부맥, 침맥, 삭맥, 지맥, 장맥, 단맥의 6가지 맥상은 한

가지 물리적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다른 복합 맥상들에 대비

하여 기본 맥상이라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홍맥은 뜨고 강하

며 넓은 맥이므로 홍맥은 부맥 중에 강하고 넓은 맥을 따로 말하

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뇌맥은 가라앉고 강하며 두껍고 긴 맥이

므로 침맥의 한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홍맥, 

미맥(또는 연맥), 허맥(또는 산맥)은 모두 부맥에 다른 특성이 더

해진 것이며 복맥, 뇌맥, 약맥은 마찬가지로 침맥과 관련이 있었

다. 이 경우 부맥과 그 밖의 뜨는 맥을, 침맥과 그 밖의 가라앉는 

맥을 구분하여야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문헌에 나타난 맥상의 

형태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지⋅삭맥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제외한 분석 가능한 13개의 

나머지 맥상 중 촉맥과 결맥이 그 빠르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모

두 불규칙 하다는 독립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구별이 가능하였

다. 장⋅단맥과 관련해서는 뇌맥과 실맥이 모두 긴 특성을 갖고 

있어 장맥에 포함되는데 역시 장맥과 구분이 모호하다. 이 외에

도 공통된 형태적 특성을 갖고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맥상이 

있는데 세맥과 미맥(또는 연맥), 실맥과 뇌맥 등이 그러하다. 결

국 맥의 깊이, 빠르기, 힘, 두께, 길이라는 이 5가지 물리적 요소

만으로는 검출된 맥상이 경우에 따라 한 가지가 아닌 둘 이상의 

맥상으로 정의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상 연

구를 통해 파형 등 맥상 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를 첨가하거

나 비교적 포괄적인 맥상의 경우, 그것과 관련된 모든 임상 의의

를 고려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각 맥상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5가지 물리적 요소만으로 표현이 가능한 18종류의 맥상에 대해

서는 맥진기를 통한 검출과 정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

러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된 맥진기는 파형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나 분류만을 바탕으로 개발된 맥진기보다 더욱 한의학적 진찰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폭넓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검출된 맥상이 문헌에 나온 그 맥상의 

임상적 의의에 실제로 부합한다면 맥진기를 통한 새로운 검사 

및 진단 체계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결    론

    과거 문헌에 거론된 28 종류의 맥상 중 浮脈, 沈脈, 數脈, 遲

脈, 長脈, 短脈의 6가지 맥상은 하나의 물리적 요소로 표현되는 

기본 맥상이다. 洪脈, 促脈, 伏脈, 牢脈, 實脈, 微脈, 細脈, 軟脈 

(濡脈), 弱脈, 虛脈, 散脈, 結脈의 12가지 맥상은 둘 이상의 물리

적 요소가 결합되어 표현되는 복합 맥상이다. 芤脈, 滑脈, 弦脈, 

緊脈, 革脈, 濇脈 (澁脈), 緩脈, 代脈, 動脈, 大脈의 10가지 맥상은 

깊이, 빠르기, 힘, 두께, 길이의 5가지 물리적 요소 외에 파형 등 

그 밖의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맥상이다. 5가지 물리적 요

소로 표현 가능한 18가지 맥상 중 微脈과 軟脈 (濡脈), 虛脈과 散

脈은 각각 그 물리적 특성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여 이것만으로

는 서로 구분 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문헌에 등장한 여러 맥상의 물리적 특성

을 분석 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맥상들을 검출해내는 맥진기

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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